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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왕대일

문제 제기 해방으로서의 추방ㆍ추방으로서의 해방

구약신학을 구속사 로 읽을 때 그 기조는 해방과 

추방이다 이스라엘 신앙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용두동교회 담임목사 최범선 의 경일장학회 위원장 

신갑철 장로 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경일장학회는 용두동교회의 고 故
김일순 장로께서 기증하신 재산으로 세워진 장학회이다
출애굽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해석학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해방과 추방의 상관관계를 해석학

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해방과 추방의 해석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를 참조하라 샤프 는 추방과 해방의 관계를 디아스포라 

신학의 범주에서 다룬다 크니림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되던 사건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추방이 되는 역설을 신학적 정의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스미스는 

구약신학의 얼개를 해방이 아닌 추방에서 보게 하고 요더는 해방신학 안에 이미 

출애굽과 추방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경우 해방신학이

나 포로기의 신학을 각각 살피는 연구는 많지만 해방과 추방의 해석학적 관계를 

논하는 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약논단｣ 이 특집으로 다룬 포로기

와 포로후기의 신학 도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 프로그램 배희숙 바벨론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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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정을 해방으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추방으로 간주한다 해방의 복음은 출애굽기의 엑소도스 출 

에서 추방의 탄식은 신명기사가 왕하 장 를 비롯한 

예레미야 렘 에스겔 겔 장

같은 예언자적 통찰에서 크게 들린다 출애굽 의 문자적 의미는 

길 떠남 이다 그 신학적 의미는 구원이고 그 사회

학적 지평은 해방이다 사백삼십 년간 출 고되게 당했던 애굽

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 길을 헤쳐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구속사

의 기점을 해방으로 설정한다 주전 년과 년에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각각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함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쫓겨나는 사건은 구속사의 반환점을 추방으로 설명한다

출애굽이 증언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구도를 

띤다 그것은 출애굽의 구속사를 오경의 지평에서 반추할 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구속사의 서막은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체험하는 구속사의 걸음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

함에게 주시겠다고 다짐하셨던 약속을 이루고자 내딛는 여정이 된다

인들의 아브라함 이야기 김지은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한동구 를 

다루었을 뿐이다 이 특집에 김영진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신학사상 을 게재

했으나 그도 해방신학과 포로기의 신학의 해석학적 관계를 다루지는 않았다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해방출 과 하나님의 임재출 로 구분

하여 해석하는 노력은 우리 논의에 도움을 준다 전자는 이스라엘을 해방의 여정

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후자는 해방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한다

구속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엑소도스와 광야유랑을 거쳐 가나안 

땅 정착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폰 라드 였다 그렇지만 

구속사를 구약신학의 장르로 해석해야 된다는 논의는 그의 사후에 가서야 이루어

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을 보라
출애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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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정의 종착역이 가나안이기에 구속사의 얼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

다는 약속에서 시작하여 그 땅에 정착했다는 고백까지 뻗어나간다 구

속사의 시간표는 약속에서 성취까지 가는 일정이다 약속에서 성취까

지 해방에서 정착까지 나아가는 구속사의 일정은 구속사 신학을 이해

하는 디딤돌이다

추방 은 해방 의 반대말이다 해방은 추방의 반의어이

다 신앙의 정서로 풀이할 때 해방은 설렘이고 추방은 서러움이다 문제

는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구원과 해방이 반드시 설렘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구약성서가 선포하는 추방이 꼭 서러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방 속에 추방이 있고 추방 속에 해방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구속사의 서막이 바로 해방을 추방으로 설계해 놓았다 해방을 억압에

서 벗어나는 구원으로만 읽게 하지 않는다 해방을 쫓겨남 으로 읽게 

한다 해방을 설렘이 아니라 서러움으로 반추하게 한다 해방을 추방에

서 추방을 해방에서 되새기게 하는 아픔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

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

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

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 

창세기 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새번

역 고 지적한다 모세가 밟는 엑소도스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

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그런데 그 실현이 사백 년 만에 이루어

진다 사대 만에 개역개정 사 대째가 되어서야 새번역 모세의 이스

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물어보자 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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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함의 자손들이 사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줄곧 살게 된다면 그들의 

고향 은 어디일까 외지에서 사백 년을 살아야 된다면 그것이 

비록 나그네살이ㆍ종살이라고 해도 그 외지가 다름 아닌 그들의 고향

이지 않겠는가

창세기 은 해방을 돌아옴 슈브 규정한다 아브라함 후손

들이 사백 년이 후손들이 사백 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곳에서 사백 

년간 네 세대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 또한 추방의 다른 

형태가 아니고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백 년 동안 태어나서 

살아오던 곳이 이방 땅 이었기에 그들이 뒤늦게 그 시조始祖 아브

라함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 또한 사백 년 동안 살던 

고향 으로부터 쫓겨나는 추방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땅은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이미 오랫동안 진치고 살고 있던 땅이

다 창 무슨 소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기 애굽 에서

도 그 곳 가나안 에서도 외국인 으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이다

어디를 가든 어디로 가든 디아스포라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는 것이다

해방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은총이다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던 자들에게 내 나라 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는 

것이 해방이다 해방이 광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년에 

맞는 광복 년 주년은 이런 의미에서 성서적 해방의 뜻을 역사

적 광복의 차원에서 되새기게 해준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에게 있어서 광복 주년은 분단 주년이 되기도 한다 광복과 더불어

서 추방되는 길을 걸어야 했던 역사적 아픔이 우리 민족에게는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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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소리이다 해방 속에 추방이 담겨 있다는 

신학적 진실을 우리 민족은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식민지살이ㆍ종살이ㆍ나그네살이의 서러움에서 

벗어났던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 해방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해

방이 분단을 낳았기 때문이다 해방이 현대사의 트라우마 로 작

용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장에 수록된 해방 이야기는 광복ㆍ분단 주년이 되는 

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삼 해방과 추방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한다

역사적 현실의 과제를 성경적 처방으로 다시 듣게 한다 무엇이 해방일

까 무엇이 추방일까 해방과 추방은 해석학적으로 서로 어떤 연관을 

지니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 디아스포라 신세에

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니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어디에서 살든 여전

히 디아스포라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속사의 일정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고향의 의미를 다시 묻고 답하게 한다 하나님

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되새기게 한다 하나

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짐한 인도하심 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돌아옴 이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장에 뒤섞

여 있는 구속사의 문 해방 과 구속사의 벽 추방 은 서로 어떤 해석학적 

관계를 갖는가 구약신학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창조신앙의 추방 구속사의 해방

해방은 벗어남이다 애굽 왕 바로를 섬기던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걸어가는 여행이다 출애굽의 

해방은 …부터의 해방 이 아니라 …을 위한 해방

이다 오경의 토라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증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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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출애굽의 구속사는 역사歷史 의 무대에서 역사役事 하시는 하나

님의 위대한 일을 구원과 해방으로 읽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는 자기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해방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신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날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야훼의 군대 치브오트 야훼 צבאות יהוה
가 되어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 인도하여 내심 출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속내이다 나섬이 아니라 인도함이 쟁취가 

아니라 이끄심이 이스라엘이 걷게 되었던 출애굽의 이정표이다 그 

이정표를 신앙의 언어로 새길 때 해방은 은총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가 누리는 은총이다

추방 追放 은 내쫓김 이다 쫓을 추 追 놓을 방 放 익자일

은 끌려가 억눌려 사는 신세 낯선 곳으로 흩어지고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신세 를 가리킨다 이 추방을 신학적으

로 검토할 때 그것이 맨 먼저 벌어진 현장은 에덴이었다 창조주 하나님

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에덴을 살 곳으로 지정해 주셨다 창세기 

장의 창조기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 동쪽에 있는 에덴

에 동산을 일구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 창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일구신 것은 순전히 아담을 위한 배려이었다 아담이 들어가 

살 집 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에덴은 아담의 고향이다 에덴은 

아담을 위한 집(오이코스, oivkoj 이다 에덴은 아담과 하나님의 피조

물들이 더불어 연대를 이뤄가는 삶의 자리 오이쿠메네 oi;koumenh 이

다 아담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꾸며가는 고장

출애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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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에덴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다

창조신앙에서 집은 창조질서를 구현하는 보금자리이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의 바탕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모두 먹고 입고 거주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벌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창 야망의 드라마를 펼치면서 

사태가 벌어진다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사람의 야망이 전개되는 자리

는 결코 창조신학이 정한 생명의 현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에게 생명의 현장을 탐욕의 마당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으신다 아담

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 

여기 내보내어 는 내쫓으시고 새번역 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본

문의 어감 語感 이 살아난다 야훼 하나님이 그를 에덴동산에서 내모

셨다 שלח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살 수 없도록 강제로 내쫓으셨다는 것이

다 문제는 바로 여기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면서 일어난다 에덴

의 동쪽으로 쫓겨나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구약신학이 고발하는 최초의 

추방 이다 그리고 그 추방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추방 형태로 물으신 것이다 창조신앙에서 

추방은 다시 홈커밍 으로 이어질 수 없다 창조신앙에서 

추방은 돌아옴 으로 연결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내쫓긴 

이후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영원히 에덴의 동쪽이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살아야 했던 아담ㆍ하와와 그 후예들은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

갈 수 없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해방이 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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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담ㆍ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살면서 그 후손들이 에덴

의 동쪽에 탄식과 희망 폭력과 문명이 어우러진 터전을 일구게 되었지

만 창 아담의 후예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셨던 에덴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니라 창 

구속사는 길路 이 끝나는 곳에서 길道 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구속사에서 추방은 내쫓김으로 그치지 않는다 구속사에서 추방

은 돌아감으로 이어진다 이 때 돌아감은 지정학적인 공간으로 돌아가

는 길이 아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

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셨다 구속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일구신 길이다 그 구속사의 

여명을 아브라함이 걸었다 그 구속사의 서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

곱이 걸었다 그 구속사의 첫 장을 야곱의 후손들이 걸었다 창 

출애굽기의 구속사는 추방으로 끝난 에덴동산 이야기를 치유하시

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새롭게 조율된 아담의 후

손들에게 하나님의 품 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구속사가 증언하는 해방은 이스라엘 신앙

에서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살피게 한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문자적으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이스

라엘이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엑소도스는 해방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이

길路 이 끝나는 곳에서 길道 이 시작된다 는 말은 왕대일 시편 길路 을 잃어

야 길 道 이 시작된다 김덕중 ․ 안근조 ․ 이사야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서울 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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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속사의 해방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등지는 일이다 그 구속

사에서 해방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다 그 길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돌아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출 돌아서 가야 돌아갈

수 있다 출애굽기 에서 출애굽의 해방을 증언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함 야차 יצה 인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모세가 자란 곳은 애굽과 미디안이다 따지고 보면 애굽은 모세의 

고향이고 미디안은 모세의 제 의 고향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십 

년 미디안에서 사십 년을 살았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야 

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야 

했다 하나님이 모세의 발걸음을 애굽에서 떠나가는 쪽으로 인도하셨

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걸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났다

가라쉬 גרׁש 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을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다 고 증언한다출 

그랬기에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는 여정에 나서면서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출 

하지만 모세의 구속사에서 쫓겨남 은 추방이 아니라 해방이다 모

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추방이 아니라 

해방이다 아담의 경우에는 추방으로 내모셨지만 모세의 경우에는 해

방으로 인도하셨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추방이 심판이라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신앙은 의도적으로 출애굽의 해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서 인도하셨다 는 말로 기억한다 출 

레 

민 

신 

수 삿 삼상 왕상 

대하 렘 겔 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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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추방은 은총이다 출애굽기의 구속사는 추방과 해방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한다 추방이 내쫓음이라면 해방은 인도하심이다 이제 고

향의 의미가 새롭게 정리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향은 태어난 곳

이 아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고향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고향이다 출애굽이 전하는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곳은 거기애굽가 아니라 그곳가

나안 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낯익은 고장이어서가 아니다 낯설기는 

거기나 그곳이나 마찬가지이다 낯설기만 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애굽 민족에게만 구박을 받았지만 그곳에 가면 여러 민족들과 맞서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그들 을 내쫓으시려고 한다는 점이다 여기

에 또 다른 신학적 논쟁이 도사린다 구속사의 은총은 언약 백성 이스라

엘에게는 해방이지만 가나안 땅의 그들 에게는 추방이 된다 여기에 

해방의 편당성 문제가 도사린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모두가 누리는 은

총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해방되지만 가나안 땅의 그들 은 추방

되어야 한다는 사회학적 현실을 신학적으로 변증해야 한다 출애굽

의 구속사를 신학의 명제로 되새기는 자들은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해방의 은총이 펼치는 이 신학적 편당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명기 장에 나타난 해방과 추방의 이중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은 가나안 땅 정착을 가나안 

땅 정복으로 보는 신명기 신명기사가의 시각에서 구체화된다 신명기

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정을 군사적 정복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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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들여다본다 물론 신명기나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프리즘은 다층적

이다 예컨대 사사기의 증언은 여호수아서와 다르다 열왕기의 증언은 

여호수아서와 다르다 구약의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전승을 제사장

의 관점이 아닌 평신도 서기관ㆍ지혜자 의 관점에서 되새기게 한다

신명기가 회고하는 이스라엘의 과거ㆍ현재ㆍ미래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언약의 선물로 보게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이주 보다는 정복 으로 조망하게 한다 특히 신명기 

장이 그러하다 해방에서 가나안 땅 정착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채워져 있다 해방을 정복의 

차원에서 완성하고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

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

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신 

신명기 장은 구속사의 은총을 해방이스라엘에게과 추방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의 이중주로 증언한다 그 증언이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 쫓아내시고→ 치게 하시고→ 진멸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명기 장은 엑소도스 를 정복 으로 읽는다 단순한 정복이 

아니다 완전한 정복이다 헤렘 חרם 이다 진멸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헤렘 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신명기 신앙은 가나안 정복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헤렘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신명기 장의 증언은 다분히 평화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이다 공존이기보다는 홀로서기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실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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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정을 정복이라는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신명기의 증언은 아브라함ㆍ이삭ㆍ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터득했던 삶의 방식과는 큰 차이가 난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살았다 창 창세기가 묘

사하는 아브라함의 초상화는 전형적인 이주민의 모습을 띤다 아브라함

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공생

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이런 모습이 구속사의 신명기적 버전

에서는 다르게 표출된다 신명기 신앙은 공생이 아닌 정복을 가나안 

이주의 전형 典刑 으로 제시한다 왜 그럴까

신명기 장이 조망하는 하나님의 전쟁에는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무력 武力 으로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을 물리칠 수 없

다는 역사적 ․ 사회적 현실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에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

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거듭 밝힌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런 현실을 신명기는 하나님의 정복으로 부각시킨다

이런 시각은 출애굽기의 엑소도스에 이미 개진되었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

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

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이 점은 골딩게이 도 그의 구약신학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해방신학자 픽슬리 를 이용해서 출애굽기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엑소도스는 가나안의 권력구조에 맞서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왕정제도를 갖춘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맞서는 길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그들을 무찔러 타파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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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출 비교 출 

여기 위엄 에마 אימה 과 왕벌 치르아 צרעה 은 이른바 거룩한 

전쟁 의 모티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엄 과 왕벌 재앙 전염병 을 그들 앞에 보내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으로 대변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비교 신 수 하나님은 이런 식의 약속을 

출애굽기의 엑소도스에서 여러 번 다짐하신다 예 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이정표를 제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 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그 

곳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고 말씀하셨다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고 다짐하셨다 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출 

해방에서 정착으로 가는 구속사의 여정이 전쟁 모티프로 해석되는 

지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이다 출 

가나안 정착을 가나안 정복으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

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시겠다고 다짐하는 정황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주를 위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

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 선포되는 현장 은 하나님과 이

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자리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각인

되어 있는 거룩한 전쟁 모티프는 가나안 정착을 다짐하는 정치적 수사

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속한 맹세는 반드시 이루겠

여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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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하나님의 다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재앙과 전염병으로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애굽 왕 바로를 무찌르

시던 하나님의 방법이다 애굽 왕 바로를 무찔렀듯이 가나안 땅의 그

들 도 하나님이 무찌르시겠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들 을 내쫓으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의 그들 이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

다 가나안 땅의 그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 올무가 되기 때문

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을 실천

하는 일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들 을 

내쫓으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모노테이

즘 으로 이루어진 언약관계인 것을 신중하게 되새기게 한

다

해방에서 정착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다

이스라엘이 이 여정에 성큼 나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에서 정착으로 

가는 여정을 정복으로 부각시킨다 하나님이 언약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만큼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나안

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겠다는 신명기 신학도 이런 지평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선물이다 이스라엘은 새 세상 에 들

어서기 전에 먼저 새 말씀 에 들어서야 한다 가나안 땅의 원주

민들을 진멸하라고 다그치는 신명기 장의 소리에는 바로 그런 바람이 

새겨져 있다

를 보라
다음 구절들을 참조하라 출 민 신 

수 삿 등

왕대일 󰡔신명기 강의󰡕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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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해방과 추방의 갈등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해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으

로 완성되지 않는다 출애굽 해방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 곳에 하나님

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

나안 땅에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사회였

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서 마아스 מאס 삼상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무산 되고만 하나님의 통치

신명기사가가 사무엘상에서 증언하는 이스라엘 역사

는 그런 아쉬움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해방의 목표가나안 땅 정착는 

이루어졌지만 해방의 본질하나님의 통치 은 포기되고 말았다 출애굽

의 감격 후 이스라엘이 드높였던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야훼 이믈록크 르올람 봐에드 יהוה ימלאך לעלם ועד 출

새번역 는 고백은 가나안 정착 한 세대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고백이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소리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삼상 라는 아우성뿐이었다 신

명기사가가 연주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추방의 드라마로만 뻗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이스라엘이 화답

하지 않는 자리에서 해방의 감격은 추방의 곡성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신명기사가의 기록에서 해방의 감격이 추방의 탄식으로 크게 변주

되는 장 章 은 열왕기하이다 열왕기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종결부이다

거기에서는 신명기 역사서의 들머리 여호수아서 에서 들었던 승리와 

찬양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일련의 전쟁이 숨 가쁘게 보도된다 엘리사

가 붙들었던 열왕기하의 전반부왕하 와는 달리 그 후반부왕

하 는 분란과 전쟁으로 패망하고 마는 이스라엘 역사로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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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엘리사 사후 연이어 터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쟁政爭 왕하 

은 쉴 새 없이 터지는 전쟁戰爭 을 맛보게 하는 예고편이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왕하 으로 불리던 엘리사가 사라지고 

없는 자리에 제국의 군주들이 나서서 이스라엘ㆍ유다의 운명을 흔들고 

만 것이다 곧 시리아­에브라임 연합군의 유다침공왕하 → 앗수

르 왕 살만에셀의 사마리아 침공 왕하 →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왕하 →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 왕하 

→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유다 침공왕하 → 느부갓네살의 예루

살렘 차 침공 왕하 →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차 침공 왕하 

→ 느부갓네살의 차 침공과 유다왕국 예루살렘의 멸망 왕하 

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역사가 긴박하게 이어진다 열왕기하가 

고발하는 이 일련의 전쟁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추방의 쓰라림으로 

돌변하고만 현실을 고스란히 보도하고 있다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기

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종내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던 추방의 

시련을 보도하고 있다

열왕기하가 보도하는 추방은 해방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추방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한다 왕하 패망을 패망이 아니라 심판으

로 읽는다 왕국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읽는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신 왕하 것이라

고 가르친다 신명기사가가 연주하는 이 추방은 일종의 심판송영

이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해방의 은총에는 이스

라엘의 책임이 따른다 해방된 이스라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다 제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해야 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제국의 군왕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토라를 따르는 제자이어야 한다 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해방된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를 

거두신다 그 하나님의 포기에서 듣는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추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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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시리아 에브

라임의 유다침공에서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침공에 이르기까지 예루

살렘은 여러 번 외적의 침공을 받았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었다 그 역사적 현실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는 망상

을 키워주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신념까

지 축척하게 된다 사실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사마리아를 함락시

킬 때왕하 예루살렘과 유다왕국이 패망의 수모를 면했던 것은 

그 당시 유다 왕 아하스가 벌였던 정치ㆍ외교적 타협의 결과이었다왕

하 하지만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그런 역사적 현실 너머에 있는 

역사적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 시편 편이 회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도 

그런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는 정서에서 크게 멀지 않다

그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

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

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

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전 년 사마리아의 멸망 에서 주전 

년 예루살렘의 패망 에 이르는 그 중간기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

다 입으로는 신앙과 신학을 외치면서도 삶으로는 신앙과 신학을 따르

지 않았다

주전 세기 초 예루살렘 거리에서 벌어진 선지자 하나냐 와 선지

자 예레미야 의 대결도 그런 시대적 정황을 반영한다렘 장 느부갓

시 편은 역사시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족장시대야곱 → 출애굽

→ 가나안정착→ 왕국시대→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의 

몰락→ 다윗의 안녕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한다 그 회상의 결론부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루어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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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의 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일어났던 일이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다백성들 사이에서는 해방의 구속

사가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그 때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꺾어버리셨던 과거사를 크게 기억하였다 그 하

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시고 유다의 백성

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목청껏 외쳤다 해방의 은총을 

노래한 것이다 해방의 은총이 가져다주는 승리의 신학에 도취되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삶이 해방의 은총을 노래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데

도 입술로는 출애굽의 엑소도스가 느부갓네살을 무찌르는 또 다른 엑소

도스로 전개되기를 애타게 갈구하였다 그런 여론의 소리를 하나님 신

앙의 이름으로 대변했던 자가 바로 선지자 하나냐 이다 렘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렘 라고 외치는 소리를 거짓된 신탁이라고 일축한다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빼앗

아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었다 렘 

예레미야의 신학은 평화가 아니라 패망이었다 하나냐는 해

방의 신학을 외친다 예레미야는 추방의 신학을 선포한다 여론은 하나

냐 편이었다 하나냐는 왕실에 전속된 예언자이었다 예레미야 장이 

전하는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은 해방신학과 추방신학의 충돌이다

추방의 신학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신학이다 패망에서 추방으로 이

어지는 역사의 궤도를 밟기란 쉽지 않다 그 길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유다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추방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새

로운 혁신을 이룬다 신명기 사가나 예레미야는 패망에서 추방으로 이

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읽었다 하나냐의 해방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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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석했다면 예레미야의 

추방신학은 신정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재해석하였다 해

방은 하나님이 이끄신 사건이었다 그 해방을 사람의 무늬로만 이해한

다면 해방의 은총은 명목상으로만 남는다 해방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해방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땅에 이루어내야 한다 해방의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지 못한다면 해방은 사람의 

역사일 뿐 하나님의 구속사는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그 해방의 진리

를 상실할 때 구속사의 해방은 구속사의 추방으로 변모하게 된다 예언

자 신학의 시각에서 추방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이다 해방의 찬송

을 심판의 송영으로 바꾸어 부른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

서 해방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추방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맺음말 추방의 재해석과 디아스포라의 신학 

바벨론 포로기는 추방의 의미를 새롭게 수렴한다 포로기의 예언자

들은 추방을 이스라엘 역사의 끝 이 아니라고 설파한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외친다 역사적으로 

경험한 추방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신사를 풍요하게 이끄는 계기

가 되었다 심판과 추방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다면 그 추방에

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해방이 정착으로 이어졌듯이 구속사의 지평

에서 추방은 생존으로 이어진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나그네로 디아

이스라엘의 신앙을 경전의 형성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추방으로 시작되는 바벨론 

포로기는 토라의 기록과 편찬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과 시가 詩歌 등을 글말로 

기록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포로기는 결코 암흑기가 아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신약의 누가복음 

장과 마태복음 장이 전하는 요셉 ․ 마리아 ․ 아기예수가 경험한 추방 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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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라로 살아야했던 유다의 난민들은 추방당한 현장에서 어떻게 생존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였다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서 유다 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존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장의 편지는 그런 

디아스포라를 위한 신학적 정초를 놓는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

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이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

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

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렘 

예레미야가 무엇을 권고하는가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살라고 권고

한다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한다 결혼하여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녀를 낳게 되기까지 살라고 주문한

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생존의 신학

이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질서를 구현하라는 것이

다

추방은 분명 심판이다 추방에는 아픔과 시련이 따른다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추방의 신학을 생존의 신학에서 재구성한다 추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추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다 질투의 하나님 엘 칸나 אל קנה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엘 락훔 אל רחם 이 되신 것이다 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다시 모으시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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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이 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 심판의 매를 맞은 자들을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것은 

추방이 꼭 부정적인 시련으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님을 암시한다 그 

예레미야의 통찰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

라 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는가 평안을 샬롬 שׁלוֹם 을 구하라고 지시한다 그 

성읍 이 어디인가 바벨론이다 하나님 신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

벨론은 멸망당해야 되는 도성이다 하지만 추방을 신학적으로 되새길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들과 공존하는 삶을 실험해 

가야 한다 그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앓이 하였

던 이치와도 상통한다 이제 추방은 해방의 대안 이 되는 생존

의 패러다임이 된다 이방인 의 고장에서 소수자 로 난민

으로 힘없는 자 로 땅이 없는 자 로 살아

가야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시된 생존의 지혜이다 해석학적으

로 본다면 주전 세기 중반 유다백성이 살아야만 되었던 바벨론은 오늘

날 우리 시대의 신앙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 고장이기도 하다 바벨

론은 단지 낯선 곳이 아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신앙과 반反 하는 자들

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 구속사에서 추방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이다 생존

의 신학에서 추방은 공존에 이르는 지혜이다 추방당한 곳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룩하라는 소리에는 난민으로 소수자로 포로로 사로잡

혀가서 살아야 되었던 자들의 생존전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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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의 신학자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좀 다르다 에스겔도 

추방을 생존의 자리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에스겔은 고향

의 의미를 좀 더 과격하게 바꾼다 돌아감 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축한

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디아스포라의 고향이 아니다 에스

겔의 눈에 비친 디아스포라의 고향 예루살렘은 부패한 곳이다 겔 

장 누구라고 꼭 꼬집을 것 없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다 하나 같이 

가증한 것을 숭배하기에 바쁘다 그들이 에스겔의 고향을 타향으로 만

들어버렸다 그들이 고향의 정을 가증스런 혐오감으로 바꾸어버렸다

에스겔의 눈에 비친 고향은 더 이상 그 고향 이 아니다 추방의 의미를 

디아스포라의 지평에서 품기 위해서는 이런 에스겔의 사상을 좀 더 

사색해야 한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는 다른 시각에서 추방의 의미를 

되새긴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를 온 몸으로 살았던 예언자이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다 에스겔의 자기이해에는 제사장으로 살다가 

부름 받았던 자기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각인되

어 있는 전승의 본체가 예레미야에 비해 좀 더 종교적ㆍ제의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희망은 놀랍게도 이동하며 다니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 겔 땅 고향 에서 오지 않고 하늘 하나님 로

부터 온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부정한 바벨론

까지도 기꺼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겔 장 에스겔의 하나님은 

한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은 이동적 이고 역동적

이다 겔 장 이런 하나님 신앙에서 에스겔은 고향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지금까지 추방으로 이해되던 내쫓김 이나 거주지 상

실 은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추방의 의미를 땅의 상실이

나 땅의 박탈이 아닌 관계성 속에서 되새김질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방으로 간주되던 인도하여 주심 이나 땅 차지 도 그 의미를 

상실한다 해방의 지평을 땅에서 벌어지는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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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성에서 재해석하기 때문이다

에스겔에게 고향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이다 에스겔에게 

해방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행렬이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추방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다 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

살렘을 떠나서 그 동쪽으로 이동하신 것을 보았다 겔 하나님

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다사람의 고향이 아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해

방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루

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하시게 

되자겔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소망을 

품게 된다겔 장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정학적 의미에서 예루살렘

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에스겔이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귀환은 야

훼 삼마 겔 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로의 귀환이다 귀향이 아니라 

귀환이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에스겔에게 추방은 각성이다 에스겔에게 추방은 참 해방을 깨우쳐주는 

토대이다 추방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라 거기에서 디아

스포라 신학이 추구하는 해방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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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왕대일

감신대 구약학

구속사 신학의 양 축은 해방과 추방이다 구속사 신학의 얼개는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여정이다 출애굽기의 구속사는 창세기 장에

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현장이다 문제는 창세기 장이 

전하는 구속사가 해방을 추방으로 추방을 해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백 년 동안 살던 고장에서 나와서 아브라

함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고향이

란 과연 어디일까 구속사가 말하는 돌아옴 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가

창조신앙에서 추방은 심판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이 그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 구속사 신학은 이 추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

이다 에덴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으로는 돌아가는 길을 

구속사로 개척하셨다 그 구속사가 신명기 신학에서는 약속에서 정복으

로 가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신명기 장은 해방과 추방을 이중주로 

연주한다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는 추방

을 안긴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정의롭지 못해서 추방되는 것이 아니

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신명기사가 왕하 

장는 이 추방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적용시켰다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주전 세기 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해방의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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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들고자 했다 이스라엘을 추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서 하나님

을 해방의 주님으로 단정하였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은 추방과 

해방의 갈등을 신학적으로 전개한 경우이다 추방이 끝은 아니다 추방

은 역설적이게도 새 해방이다 예레미야는 추방된 자리에서 소수자로 

생존하는 삶을 선포한다 에스겔은 고향의 의미를 땅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에서 찾았다 추방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거기에 디아스포라의 신학이 있다

Prof. Tai-il Wa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show that exodus, going out of a 
foreign land, and exile, going into a foreign land, are the two faces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The way to fulfillment from 
promise attested in exodus story has been understood profoundly 
formative for the shaping of salvation history in Old Testament 
theology. But the divine promise to Abram in Gen 15 in which 
the offspring of Abram will ‘return’ to a ‘home’ as ‘strangers’ into 
the land inhabited by Canaanites, after having lived for 400 years 
in Egypt as diaspora, claims to question that exodus theologically 
means exile, that is, going out of ‘home.’

In creation theology, the story of going out of home begins 
with Adam and Eve, both of whom were expelled from the Garden 
of Eden. There was no way for Adam and Eve to return to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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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home of human being, where they had lived with God. 
Exodus theology has pressed the point that liberation was generated 
by God with the vision that salvation was a divine prescription 
to heal the trauma of exile. It opens a new way for the return 
of exiles in Egypt to the horizon of the divine promise to Abram 
and not to the original home Eden provided by the creation story. 
Deuteronomy 7 employs exodus as a single event leading to the 
conquest with the implication that the exodus of Israel yields to 
the exile of the inhabitants dwelt in the land of Canaan. But, accord-
ing to Deuteronomistic History of 2 Kings 17 and 25, it was the 
people of Israel and not the people of Canaan that was to go 
through the bitterness of being exiled in Babylon. 

Going out of home as the refugees meets with the tide of 
events in the prophetic literature. The people of God in the 6th 
century BCE, for example, would have grappled with the God 
of exodus rather than with the God of exile. With the invasion 
of Babylon as a contextual framework, the exodus event was for 
the whole kingdom of Judah the symbol of victory that the 
Israelites would not be brought out of the land in which they 
had lived. It was the prophet Jeremiah, who found himself on 
the track of conviction that the people of God should serve the 
king of Babylon in the land of exile for 70 years (Jer 25:11). He 
only trusted and ventured out that exile paved a way to come 
back home. In Ezekiel there was a reversal of the meaning of 
home. The only home for Ezekiel was the place where he would 
find the presence of the LORD. Home in the land of Canaan 
became meaningless because it was desperately corrupt to the eyes 
of him. Exile would then have to be understood to be a way 
to move on to live in the presence of God. This is the point 
at which diaspora theology will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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